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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3. 15.(금) 배포 시 배포 2024. 3. 15.(금)

정부는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11개국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주요 내용>

  3월 14일(목)자 매일경제 ｢금사과 되풀이 안돼...유럽산 수입절차도 검토｣ 
기사에서 “독일․뉴질랜드 협상 진전 빨라”, “사과 많은 네덜란드와도 가능”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까지 사과 수입허용 요청국은 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 등 11개국이며, 추가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1개의 수입

허용 요청국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허용 11개국 이외에 요청국가가 있을 

경우,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

행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특정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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